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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effects of a mother's characteristics and self-awareness

as they impact upon parenting stress, with the additional aim of creating an appropriat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rised 2078 newborn children (and their mothers) taken

from the 1
st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mother's

feeling of pregnancy, her income activity, religion, and educational level impacted significantly upon

self-awareness, whereas employment status did not. In addition, the feeling of pregnancy and income

activity had a effect on parenting str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

impacted on parenting stress indirectly through self-awareness. Both employment status and

self-awareness were found to have impacted on parenting stress directly.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어머니의 특성(mother's characteristic), 자아인식(self-awarenes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Ⅰ.서 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부담이 따르는 일이

다.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여성은 신체적, 정서

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출산 후

까지 지속된다. 출산 후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

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생활에 불가피

한 요소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과도

http：//dx.doi.org/10.5723/KJCS.2012.33.2.129



2 아동학회지 제33권 2호, 2012

- 130 -

한 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야기하게 된다(Lim & Park, 2010). 양육스

트레스에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이 하위 요인

으로 포함된다(Abidin, 1992). 안지영(2001)은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와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가

심, 짜증, 어려움 등의 정도로 정의하면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까

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녀에 대해 강압

적이고 거부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한다(Jang,

2005; Kim, 2005).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공격적 반응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Crnic & Acevedo, 1995; Kim & Doh, 2004), 영

아의 어휘발달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Park, 2010). 이렇듯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을 예측해주는 중

요한 변인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원

인을 알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는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의 원인을 첫째, 발달에 따른 자녀행동이

나 자녀문제의 발생, 둘째, 어머니 스스로 자신

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셋째, 어

머니의 개인적 질병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

우자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건의 발생으로 분류

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자

녀와 관련된 문제(Ahn & Park, 2002; Lee, 2009;

Lim & Park, 201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문제

(Choe, 2002; Lim & Park, 2010; Song, 2006)를

다루고 있다. 자녀의 발달에 따른 문제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우자 상실과 같은 사건은 양육스

트레스를 야기하는 어머니 외적인 요소이다. 양

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

만, 어머니 개인의 내적인 요소 즉 스스로 자신

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역시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

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의 내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Cohen과 Willis(1985)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부모의 내적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안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인데(Pope, MaChale,

& Craighead, 1988),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

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

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최근 자아존

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Kim, 2002; Kim,

2005),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중재하

는 기능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

스에 대처를 잘 하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화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동요가

적다. 반대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

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스

트레스와 우울, 여러 질병을 겪게 된다(Park,

1989).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우울, 비행, 폭

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hi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낮

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긍정

적으로 해석하며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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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ung, 2004).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Son & Yoon, 1990), 부

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

을 미치며(Belsky, 1984), 자아존중감에 따라 자

녀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다르므로 어머니의 자

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Shin & Hwang, 2008).

또한,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

으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둔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

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부모역할에서 부모

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행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on, 1999), 유

아의 탄력성(Kim, 2006), 유아의 사회적 능력

(Kim & Doh, 2004), 유아의 학습행동(Kim,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도 관련되는데, 양

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

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

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Shin, 1997).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겪

게 되는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Kim & Do, 2004,

Shin, 1997, Ahn, 2001, Choi, 2002). 양육스트레

스와 관련되어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머니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관

련되는지에 연구는 많지 않다.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목표달성

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

천이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Kim, 2001에서

재인용)이다. 자기효능감이 따라서 어머니의 우

울 성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며(Cutrona &

Troutman, 1986),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출산

후 영아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Jackson & Huang,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관련된 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자아인식이라고 정

의하고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Raikes와 Thompson(2005)은 가족의 소

득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조장할 수 있

는 요인들이 부모의 내적인 심리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족의 소득 등의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Shin & Hwang, 2008).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민감하고 온

정적이며 일관된 양육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

(Lee & Baik, 1995). 어머니의 외적인 특성이 양

육행동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심

리특성과 외적인 특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인 자아인식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특

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임신은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럽다. 임신 중 겪게 되는 입덧,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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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거움, 피로함 등은 여성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 시 여성의 느

낌은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Jung & Kim, 2005). 임신 시 정서상태가 불안할

수록 산후우울증의 출현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

서 임신 시 여성이 지각하는 정서상태가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었는가, 불행하고 난감한 느낌이

었는가는 어머니의 양육과의 관련성이 있다. 또

한 어머니의 종교 활동은 어머니 정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Chon & Kim, 2003). 종

교 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

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절대적인 존재와의

소통 뿐 아니라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주변 인

적 자원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역시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사

회적 지지는 특히 처음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관련되며(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어머니의 부모기로의 전이를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Logsdon & Davi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

어머니의 종교유무 등의 어머니 특성이 어머니

의 정서적 심리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역

시 어머니의 내적인 자아인식과 관련이 된다(Ye

& Kim, 2007; Chon & Kim, 2003). Chon과

Kim(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인 지원을 추구하며 스트레스

에 대처하고, 취업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어

머니는 정서적인 지원과 자기조절을 통해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

니의 학력수준과 취업여부가 어머니의 내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으

로 소득활동 여부, 임신시 느낌, 종교유무, 취업

상태, 최종학력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러한 어머니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라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인식

이 어머니의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특성(어머니의 임신시

느낌, 소득활동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태)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특성(어머니의 임신시

느낌, 소득활동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태)과 자아인식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

가구 중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한 2,078

신생아 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

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할

장기종단연구이다.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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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제주도

제외).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

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 신생아

가구이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

로 활용하였다.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

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권역별 연간 분

만건수를 비례배정하였다.1)

2. 연구도구

1) 어머니 특성

(1) 임신시 느낌
어머니의 임신관련 느낌은 영아와의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관련된다고 보고되었다(NICHD, 1999). NICHD

(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중 ‘Your Preg-

nancy’ 문항에서 임신관련 문항을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을 묻는 문

항으로 ‘매우 기뻤음(1점)’에서 ‘매우 불행하다

고 느꼈거나 난감하였음(5점)’척도이다.

(2) 소득활동 여부
어머니의 소득활동 여부는 NICHD(1999)의

문항을 번안한 문항으로 현재 소득활동 여부를

묻는 변인이다.

(3)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으로, ‘초등학

교(1번)’부터 ‘중학교(2번)’, ‘고등학교(3번)’, ‘전

1)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

역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도 예비조

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문대(4번)’, ‘대학교(5번)’, ‘대학원석사(6번)’, ‘대

학원박사(7번)’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4) 종교유무
어머니의 종교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통계청

(2005)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한 것이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예’,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5) 취업상태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어머니가 주양육자로

서의 어머니에게 대리양육이 요구되는 조건인

‘근무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또는

무급가족업 종사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일

하는 경우를 취업 상태로 보았다. 이는 어머니의

육아가능 시간과 이에 따른 대리양육 여부를 고

려하기 위한 어머니 취업을 NICHD의 SECCYD

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동일하게 하

기 위한 것이다. 주당 30시간 이상 이라는 것을

취업상태로 삼고, 취업여부에 대해서 응답하도

록 하였다.

2) 자아인식

이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을 어머니 스스로 자

신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으며, ‘자아인식’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한다. 한국아동

패널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

berg, 1986)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National Lon-

gitudinal Survey of Youth(NLSY：Baker, K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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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Mott & Quinlan, 1993),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

CDS：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

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합계하는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본 2007년 예비조

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신뢰도는 Cronbach α = .82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

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

인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도구는 PSID-CDS II(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에서

이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PSID-CDS 1,2차년도 조사에서 0세～12세에 해

당하는 아동의 양육자 2,21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 .76, .79이었다. 본 한국아동패널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α =

.82였다.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으로 총 4개 문항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신

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리커트 척도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

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는 Cronbach α = .82였다.

3. 연구모형

먼저 어머니의 특성이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

로 어머니의 특성과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을 살펴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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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ull-path model goodness of fit index

Model NPAR DF RMR p CFI TLI
RMSEA

LO90 HI90

38 6 .045 .000 .956 .738 .068 .098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

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

적 모형에 대해 확인적 검증을 하는 통계방법

(Anderson & Gerbing, 1988)이다. 여러 개의 측

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

수로 사용하므로 측정오류가 통제된다는 점이

구조방정식의 장점이다(Hong, 2000). 본 연구의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추론하는데 구조방정

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주요 분

석방법으로 하였고, 계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CFI, TLI, RMSEA, NFI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Ⅲ.연구결과

1.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

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구조모형은 모든 구조계수를 측정

하는 Full-path Model(포화모델)로 설정하고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x2 = 91.134(df = 6, p < .001)이며, 연구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는 table 1과 같다.

또한, 포화모델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

의미하지 않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계수를 제

거하여 모델의 간명도를 증가시켰다.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종교유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

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자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2. 수정모형 분석

포화모델 분석결과 모델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를 삭제한 수정모형

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모형은 x2

= 88.811(df = 8)이였으며 유의도는 .212로 수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이 자

료를 비교적 적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정모형의 검증결과 유의미한 변수들의 값

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통하

여 도출된 유의미한 관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대한 외생변수들

의 영향을 살펴보면, 외생변수들 중에서 어머니

의 임신시 느낌(-.209, p < .001), 소득활동여부

(-.092, p < .001), 종교유무(-.061, p < .05)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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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coefficients of the full-path model

<Table 2> The modify model goodness of fit index

Model NPAR DF RMR p CFI TLI
RMSEA

LO90 HI90

36 8 .031 .212 .958 .813 .057 .083

머니의 자아인식과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

낄수록, 소득활동을 안하는 경우에, 종교가 없는

경우에 어머니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어

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113,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자아인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

머니의 특성 및 자아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046, p < .05), 어머니

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150).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

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067, p < .01),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

적인 영향도 미쳤다(.057). 소득활동을 할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긍정적이며 양육스트레스

가 적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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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th coefficients of the modify model

<Table 3> Effect of variables in the final modify model (standardization)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regnant feeling ➜ Self -.209 -.209

Income activity ➜ Self -.092 -.092

Education ➜ Self .113 .113

Religion ➜ Self -.061 -.061

Pregnant feeling ➜ Parenting stress .196 .046 -.209*-.717=.15

Income activity ➜ Parenting stress -.001 -.067 -.092*-.717=.066

Education ➜ Parenting stress -.081 .000 .113*-.717=--.081

Religion ➜ Parenting stress .044 .000 -.061*-.717=.044

Employment status ➜ Parenting stress -.125 -.125

Self ➜ Parenting stress -.717 -.717

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은 반면,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085).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긍정적이며 이는 양육스

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종교유무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039).

어머니가 종교는 가질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

이 긍정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125, p < .001),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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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714). 어머

니의 자아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았다.

Ⅳ.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과 자아인식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어머니 특성으로는 임신 시 느

낌, 소득활동 여부, 최종학력, 종교유무, 취업상

태가 포함되었고, 자아인식에는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특성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 어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자아인식에 유의하게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임신했을 때 난감

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어머니의 자아인식

이 낮았다. 이는 임신 시간 동안 감정이나 기분

의 변화가 심한 경우 산후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듯이(Choi & Oh, 2000; Jung & Kim, 2005) 임

신 시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을 갖게 되면 정서

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

머니의 소득활동여부 역시 어머니의 자아인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아인식이 더 낮았다. 어머니는

소득활동을 통해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부심

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소득활동과 가정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im & Park, 2010)에 의해

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종교유무도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

머니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자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 자체가

주는 심신의 안정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과의 소

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

의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자아인식에 유의

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oo &

Lee, 1994; Chon & Lee, 1999)처럼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자아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Eo(2010)의 연구에서는 직

업이 있는 주양육자가 직업이 없는 주양육자보

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의 결

과에 따라 처음 구조모형에는 취업상태가 자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상태가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만 1세

전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영아기라는 특

수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불안정적

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상태 여부가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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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했다. 임신 시 느낌은 출산 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신 시 느낌이 난감하고

불행한 느낌을 더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는 양육

이 더 힘들고 고달픈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임신시 느낌이 어머니 자아인식을 통

해 간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임신 시 느낌이 부정적인 어머니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임신했을 때 정서적으로 편안함

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어머니 자신의 긍

정적 자아인식을 유도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신 시 어머니가 기쁨과 행복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남편의 지

지가 어머니의 임신 시 느낌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Jung & Kim, 2005) 이러한 교육은 부모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소득활동 여부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

득 수준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연

구들(Lee & Choi, 1992; Chon, 1998; Chon &

Kim, 2003)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양

육할 때 경제력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해주지 못한

다는 죄책감이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도록 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자아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

고 이러한 긍정적 자아인식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구조모형에서 양육스트

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는 최종학력이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하여 분석하

였다. 즉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어머니의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르지 않

다는 임순화․박선희(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져 통계청 자

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여고생의 대학진학률

이 80%를 넘는 것을 볼 때 최종학력 자체만으로

여성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

은 자신들이 높은 학력을 지닌 사회 주요 구성

원이라는 생각은 자아인식을 높이고 자신을 긍

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아인

식은 결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게 하

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종교유무 역시 수정모형에서는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양육스트레

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자아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교 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은 자아인식이 긍정

적이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

였다. 종교 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절대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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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뿐

아니라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를 통해 일상에서 탈출하고 자신의 내적 상

태를 느끼게 되면서 혈압조절 등과 같은 생리적

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Urich & Dimberg,

1990).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을 얻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없는 상

태가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머니의 자아인식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낮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자녀양육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며 더 바람

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

서는 취업상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분석하였다. 어

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적게 나

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스

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발견된다(Ahn,

2001; Lim & Park, 2010; Song, 2006; Song &

Kim, 2008). 또한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자

녀에게 더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며 체벌의 빈도

가 잦다는 연구결과(Jung & Roh, 2005; Min,

2008)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

사일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신의 시

간을 갖지 못하고 가정 외부의 사회적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육스

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이 없다는

연구(Eom, 1999; Park, 1993)의 결과와는 일치하

지 않는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

나는 이유는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다양한 측

면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Lim & Park, 2010). 전업주부의 가사노

동에 따른 성취감 결여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의 충

분한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유무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과 관

련된 요인들을 다각도로 모색해볼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자아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

머니의 자아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

아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잘 극

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으로 자녀의 발달 문제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어머니 외부 요인을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어머니의 자아인

식 자체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병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또는 예비부모교육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

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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